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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
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
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레미야22:3)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일상의 삶을 

흔들며 위험을 끼쳤을 뿐 아니라,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의 약

한 부분을 타격하여 모순이나 불평등을 노출시키고 고립과 분

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불안과 대립이 폭력과 전쟁까지 일으

켜 감염증이 수습되어 가는 가운데도 세계는 아직도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적의(敵意)의 

담을 헐고 둘을 평화 속에서 하나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화해와 평화의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

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랑

으로 이루어진 평화만이 이 세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믿고 여기에 평화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관동 대지진 100주년에 대하여
1923년 9월 1일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고 올해 100주년

을 맞이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진 재해의 혼란 속에서 “조

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조선인들이 방화를 했다”

는 등의 유언비어로 6,000명이 넘는 재일조선인・중국인이 

경찰 및 자경단에 의해 학살당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

시에는 보통 일반 시민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렇게 변하고, 

인간이 같은 인간을 죽인다는 광기에 빠져버리는 것에 전율을 

느낍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에 대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류민(寄留民) 외국인에 대한 헤

이트 스피치 등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

든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하여 “모

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로마서12：18)의 말씀에 따라, 

차별없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이를 위한 사랑의 수고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긴장과 불

안이 가득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의 흐름에 

동승한 모든 헤이트에 대하여 반대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입관 난민법(入管難民法)〉 개악(改悪)에 대하여 
2021년에 폐안이 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난민

법)」의 개악안(改悪案)을 일부만 수정한 것이, 올해 5월 9일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6월 9일 참의원에서 통과하여 성립하였

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강한 분노로 항의합니다. 정부의 법안은 ‘난민 신청자’나, 재

류 자격을 잃은 ‘무등록 외국인(비정규 체류자)를 한층 더 궁

지에 몰아넣는 개악법(改悪法)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라면 세

계인권선언 및 난민조약에 근거하여 난민인정제도를 근본적

으로 개정하고 일본이 이미 가맹하고 있는 국제인권 제반 조

약에 따라 입국 관리 수용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개악(改悪)」입관난민법의 실시에 반대하며, 폐안을 요구하

고, 난민신청자나 무등록 외국인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생활

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에 연대해 갑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하여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지 

이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기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어린이들을 포함한 귀중한 생명이 빼앗

기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

결하시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

라.”(이사야 2：4)

한시라도 빨리 전쟁을 중단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병사

들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 인프라・

라이프라인의 복구와 함께 상처입은 사람들의 마음의 케어를 

위해서 전세계 교회가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핵에 의한 위협과 사용은 주님 앞에서 결코 용서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의 양심이 깨어나 사리 사욕과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량 살인’이 

한시라도 빨리 중지될 것과, 그를 위하여 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 대하여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에서 ‘절

대안전’, ‘경제에 필요’라는 ‘신화’로 물들여온 일본의 원자

력 정책은 완전히 붕괴되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고 

수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

부는 신규 원전의 건설과 60년을 넘는 운전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안’

을 정리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늘어나는 ALPS 

처리수(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지역 주민

이나 어업 관계자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또한 인근 국가의 반

대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올해 중에 해양 투기하기로 결정했

습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ALPS처리수의 

해양투기와 일본정부가 제창하는 ‘기본방침’에 단호히 항의

하며, 지금도 피폭에 아픔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생명과 연대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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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회여성연합회 선

교사회국 주최 2023년도 

연수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리모트로 개

최되었다. 

이번 연수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체코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지

원해 온 손신일목사(니시

노미야 교회)와 민매라사

모가 강연을 맡아 현지의 

실태를 배울 귀한 시간이 

되었다. 

개회예배는 손신일목사

가 로마서 11장 16 ～ 18

절 “주님께 접붙임바 된자

로써 ～공생～”이라는 재

목으로 설교하였다. 

강의 I에서는 손신일목사가 14년 동안 일본어 예배를 담당한 

체코 프라하의 코빌리시 교회의 소개와 유럽의 지정학적 관점에

서 프라하의 현황을 설명해 주었다. 

강의 II에서 민매라사모가 코빌리시 교회에서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과의 교류 등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활동을 소개하였다. 

주거와 생활 필수품이 여전히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

움이 있으며, 계속되는 군사 침공의 불안과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있음을 설명해주었다.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

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매우 의미 

깊은 연수회가 되었다.   　　　　　        　　（보고：이호자집사）

오리오(折尾)교회 창립73주년을 맞이하

는 2023년 6월25일에, 작년 10월에 부임한 

이혜란목사의 위임식이 있었다. 

위임식 예배는 사식과 설교 “축복받는 인

생” (창세기12：1～5)을 지방회장인 신치

선목사가 하고, 사회와 권면을 임시당회장

인 김성효목사가 하였다. 이후 이혜란목사

의 여동생인 이혜진목사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이번 위임식에는 일본기독교단 북큐슈 지구의 목사와 신도들, 

그리고 일본그리스도교회 큐슈중회의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

여 축하해 주었다. 54명의 따뜻한 축복 속에 진행된 위임식이었

다. 

이혜란목사는 1956년 한국에서 태어나, 청주사범대학, 감리교

협성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감리교선교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2000년에 KCCJ에 가입하고 벳부교회 개척, 오키나와교회 담임, 

지방회목사로 서남지방회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

　　　　　（보고：김성효목사）

이혜란목사 위임식 거행
벳푸교회 개척, 오키나와교회  등  담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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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9일 주일 오후, 동경중앙교회에
서는 전구칠장로의 장립식이, 관동지방회 
각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
회장 김신우목사의 사회로 은혜롭게 거행되
었다.

예배 설교는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나그
네의 영성”(출2：16 ～ 22)으로 설교한 후, 

관동지방회장 김용소목사의 사식으로 장립식이 진행되어 서약
과 안수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다.

이번에 동경중앙교회 시무 장로로 세움을 받은 전구칠장로는 
1959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에서 세
례, 안수집사가 된 후에 도일하여 2013년부터 동경중앙교회에 
출석하여 안수집사로 섬겨왔다. 

전구칠장로 장립식 거행
2013년부터 동경중앙교회서 봉사 

동
경
중
앙
교
회

2023년도연수회 리모트로 개최
프라하의 교회와  우크라이나 지원 듣다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한반도 정세와 KCCJ의 과제」테마로
평화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김종현목사)의 온라인 세미나가, 

2023년 7월 4일(화) 19：00에 가져, 총회의 각 교회로부터 교

역자, 장로, 전국교회여성연합회, 모두 46명이 참여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의 정세와 KCCJ의 과제’ 라는 

주제 아래 강사로서는 이은주목사(미국장로교회 세계선교부의 

북한담당)를 Zoom에 초대하여 ‘왜 디아스포라인 우리는 분단과 

화해에 대해 말할수 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1)정전 70주

년을 맞이하는 남북의 상황과, (2)세계교회협의회(WCC, EFK)

를 포함한 그리스도교계의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움직임 등의 강

연을 하였다. 

이은주목사는 자신이 6.25동란 때 부모의 피난처인 제주도에

서 태어나, 14세 때 부모를 따라 브라질로 향하는 이민선을 탔으

며, 또 몇 년 후에는 미국으로 가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온 경험을 

말하면서, 같은 디아스포라로서 오늘의 한반도 남북의 화해와 평

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또 KCCJ는, 남북 교회의 왕래가 없었

을 무렵, 동경에서 남북 교회 지도자들의 만남을 가지게 한 경험

을 살려, 재일 코리안 그리스도인으로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을 감

당하고, 정말 힘든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일본, 미국의 상황에서 

KCCJ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추진해 걸어갈 것을 호소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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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7월17일(월)오후1시부터4시까지 교역자 수양회가 

zoom로 개최되어 51명이 참가했다. 

수양회의 테마를 정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안에서 여러번 토

론을 거듭했다. 포스트 코로나, 교세의 감퇴, KCCJ의 정체성, 목

사재교육, 다양한 배경의 교역자 사이의 관계 문제… 결론은, 현

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번 테마가 정해

졌다. 

주문홍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한 수양회 사회는 이상덕목사

가 감당했다. 15분 발제, 15분 질의응답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된 

발제는 4명의 목사가 맡았다. 

세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 조원철목사(미사와)의 이야

기,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은 채은숙목사(오오가키)의 

이야기, 지금까지 부임한 세 교회의 여정을 통해 느낀 주님의 은

혜를 회고한 정수환목사(니이하마 그레이스)의 이야기, 농구를 

통해서 교회 주변의 10대들이 교회를 쉼터로 여기게 된 에피소

드를 들려준 곽용길목사(오키나와)의 이야기 등, 현장의 목소리

전국 교역자 수양회 개최
현장의 소리 〜 나의 KCCJ선교는? 라는 테마로

아슈람 기도 수양회 개최
대구 CTS 권사합창단과  수요찬양예배도

광
서
지
방
회
관서지방회 전도부 주최의 2023년 아슈람 기도 수양회가〈기

도와 믿음의 회복〉(막 11：24)을 주제로 6월 11일(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오사카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 판데믹 

이후 오랜만의 대면 집회로서 95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으로서는 먼저 전도부장 조영철목사(오사카 북부교

회)의 인사와 기도가 있은 후, 교토교회 청년회 찬양팀이 인도하

는 찬양의 시간, 강사인 한승철 목사(코베동부교회)의 [다윗의 

기도](삼하 7:18-24)란 제목으로 말씀의 시간이 있었다. 

그 후에 강우열목사(나라 교회) 부부에 의한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고, 히라노마키집사(나니와 교회)와 송승미집사(오사카교

회)의 간증의 시간이 있었다.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으로 각자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교회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고경미장로, 여성부장), 기도와 신앙의 회복

을 위해(이승후목사, 교토시온교회), 화해와 평화의 회복을 위해

(신용섭목사, 사회부장)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이후 대면 집회로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7回定期総会を総会憲法第13章（総会）、第60条（定期総会組織）、第61条（定期総会召集）と 
総会規則第２章（定期総会）、第３章（総代）第３条（総代及び準総代）、に基づいて次のように召集します。

（1）標語：『메마른 땅에 은혜가 샘솟는 교회』(이사야44：3)
　　　　　「乾いた地に恵みの泉が湧く教会」（イザヤ44：3）

（2）日程：2023年10月８日（主日）18：00 ～ 10日（火）17：00
（3）会場：在日大韓基督教会 東京教会　東京都新宿区若宮町24（☎03−3260−8891）
　　　　　※ 「総代・準総代の交通費・宿泊費は各地方会が負担し、女性会・青年会代表はその機関が負担する」
　 　　　　　（総会規則 第３章第３条４項）
　　　　　　　　　　　　　　　　　　　　　　　　　　　　　　　　　2023年８月１日

在日大韓基督教会　総会長  中江洋一　 書 記  張 慶 泰

公告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7回 定期総会 召集

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발제 직후에 행해진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은 질문을 하기

도 했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모든 발제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자유발언 시간

을 통해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감상을 나눈 후, 이명신목사의 

폐회기도로 수양회를 마무리했다.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과 참석

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교육위원회 이상덕）

를 드린다.   

또한, 같은 전도부 주최의 행사로서 한국 대구 CTS권사 합창

단과 함께 하는 수요 연합찬양예배가 6월 14일(수) 오후 7시부

터 오사카 교회에서 드려졌고, 참석자는 124명이었다.

（전도부장 조영철 목사）

＜알         림＞
●총회 사무국은 ８월14일(화) ～ 18일(금), 하계 휴가로 업

무를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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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不逞鮮人(후테이센징)」이란 누구인가?
 (「不逞鮮人(불령 혹은 불량 조선인)」은 1923년 당시 대

일본제국주의에 따르지 않고 무리를 일으키는 조선인을 가리
키는 차별 용어로 한국어로는 적장한 번역어가 없어서 여기에
서는 원문대로 「不逞鮮人」으로 합니다. 

관동・조선인 대학살이라는 사태와 함께 벌어진 유언비어에서 
당시 조선인은 「不逞鮮人」이라고 불렸다. 이 말은 언제 어떻게 태
어나 무엇을 의미했는가?

일본은 조선 식민지화를 위해, 조선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식민지 
전쟁은 1894년부터의 제2차 갑오농민전쟁(～1895년 1월)으로 부
터 시작되어, 러일 전쟁때의 민중 박해(1904년～1905년), 의병전쟁
(1906년～1915년)으로 번져나갔다. 그 당시에는 조선의 식민지화에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조선폭도>라고 불렸다. (『조선폭도 
토벌지』조선 주둔군 사령부 1913년).

한국 강제 합병 이듬해인 1911년, 「데라우치 마사히로 총독 암
살 계획」이라는 날조 사건을 다룬 「不逞 사건에서 본 조선인」
(国友尚謙) 중에서 「不逞」이라는 말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처음 사
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에 있어서도 「不逞鮮人」이 아니라 

「불량鮮人」이나 「배일鮮人」이라고 불리고 있다. 「不逞鮮人」이 
식민지 통치측의 행정용어로 상용되게 된 것은 한반도 북측 국경
을 넘은 중국측 간도성(間島省) 훈춘(琿春)에 소재한 일본 영사
관이 한반도측에서 피난해 온 독립운동가들 1916년경부터 ‘不逞
鮮人’이라고 호칭하고 독립운동가의 ‘토벌·섬멸’에 임하는 일
본군부에 「不逞鮮人」 거점의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在外不逞鮮人 1921년～ 1925년』 所収：金正柱編『朝
鮮統治史料　第八巻』）.

그렇다면, 「不逞(불령, 불량」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春秋左氏傳 隠公十一年』（中国春秋時代＜BC722 ～ BC5世紀＞
の国, 魯の歴史書）에 曰、天禍許國、鬼神實不逞于許君、而假手
于我寡人。借手于我寡德之人以討許」, 말하자면, 하늘이 許나라
에 화를 내리고, 귀신들도 許의 왕에게 다가가지 않을 생각을 느낀
다. 따라서 동료를 모아 許를 토벌하기로 한다.)  즉, 원래 「不逞者」
란 天命을 배반했기 때문에 화(禍)의 벌이 내려져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이것을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로 옮기면, 「不
逞鮮人」이란, 일본에서의 天命인 天皇의 성지(聖旨)를 배반하고, 

「문명국 일본」에 조선을 병합해 준 天皇의 은의(恩義)를 배반하
는 큰 죄를 범한 존재가 된다. 그러한 이해가 지난호에서 다룬 「교
육 칙어」에서의 「나라에 중대한 사변이 일어나면 국민은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한 몸을 바치자」와 연결되어, 
관동 대지진때에 폭동을 일으킨 「不逞鮮人」을 군대・관헌・재향 
군인회・자경단이 적으로 여겨 토벌・섬멸하는 것은 국가의 대의
라고, 가해자의 정신구조 속에서 정당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동 대지진의 정확히 1년 전의 9월, 프롤레타리아 문학
자 中西伊之助(나카니시 이노스케)는 소설『不逞鮮人』을 잡지 『改
造』 9월호에 게재했다. 내용은 자칭 「世界主義者」의 주인공 「碓井
栄策」(가즈이 에이사쿠)가 조선 서북 지방의「不逞鮮人 소굴」을 
찾는 이야기. 거기서 만난 것은, 에이사쿠의 상상에 반대하여 1919
년, 「경성」에서 3·1운동으로 살해된 딸의 피로 더럽혀진 치마 저고
리를 안고 울고 있는 주인이었다. 심야, 에이사쿠의 침실에 들어오
는 죽은 딸의 아버지 주인의 기색에 에이사쿠와 잠자리에서 「복수」
의 공포에 떤다. 견딜수 없어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부엉이 울음
소리 같은 목소리로 「不逞鮮人」의 습격한다는 외침이 틀림없다. 
전율.. 그 때 집안에서 나온 주인의 소리 「변소, 어딘지 모르겠습니
까?」. 에이사쿠는 마침내 알게되었다. 「不逞鮮人」은 어디에 있었
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심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은 자신들 민
족이 져야 할 죄’라는 고백 같은 생각에 빠져 소설은 끝낸다.

中西伊之助(나카니시 이노스케)는 관동대학살 1년 전에 「不逞
鮮人」이란 조선민족의 철저한 황민화를 목표로 하는 대일본제국
의 자화상이었음을 암묵적으로 지적했다. 지금 「不逞鮮人」은 일
본 사회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적의・멸시・
공포심 등이 과연 이 일본에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는 「새로운 戦前」이라고도 불리는 이 일본의 대군확화(大軍拡化) 
시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라사의 남자는 예수 앞에서 자신을 「레기온(군대)」이라고 자
칭하면서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않도록 예수께 간청하고 
돼지의 무리를 폭주시킨 악령(마가복음 5:10)처럼 「不逞鮮人」 표상
은 대학살 속에서 악령처럼 군대・관헌・자경단에 휩싸여 재일조
선인에 대해 대살육을 일으켰다. 이 「不逞鮮人」이라는 파괴적 자
화상의 역사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실하게 마주하지 않고 묻지
도 않고 침묵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또 다른 심각한 비극이 
있는 것은 아닐까?

1923학살의 기억과 십자가 신앙 (6)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며―

김 성 제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특별연재
６


